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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정부-한은, 중소기업 수출입금융에 160억 달러를 지원

□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수출입금융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대상

으로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, 공급된 외화유동성에 대

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.

□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에 신규 외화유동성을 100억 달러 공급할 예정이

며, 기간은 6개월 만기 대출임.

o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에게 수출환어음 규모에 해

당하는 외화를 대출하는 방식임.

□ 한편,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소기업ㆍ대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원자재수입을 

위한 수입금융(수입유산스)을 지원한다고 전함.

o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수출환어음할인 및 원자재 

수입유산스 인수 업무를 지원하는 것임.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지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급된 외화

유동성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.

o 공급된 외화유동성의 사용 용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은행들의 매입외환ㆍ유

산스 등의 월평잔이 전월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무역금융활성화를 유도할 

방침임.

(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,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, 한국은행 국제국 금융위ㆍ금감원, 11/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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